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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는 한국인의 수면 실태와 인식

에 대한 조사(National Sleep Survey of South Korea 2022)

를 통하여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조

사를 시행하였다. 이에 Journal of Sleep Medicine에 발표된 

두 개의 연구 중, Kim 등1의 연구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의 동

반 증상 또는 연관 질환을 선택하는 항목에서 집중력 또는 

기억력 저하, 낮의 졸음, 뇌졸중, 고혈압, 당뇨 등을 제시하였

다. 일반인은 이 중에서 낮의 집중력 저하와 낮의 졸음을 각

각 70.7%와 67.9% 선택했고, 수면무호흡증과 당뇨의 연관성

에 대해서는 단지 10%에서만 선택했다. 게다가, 수면무호흡

증의 진단에서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함을 알고 있다는 응답

은 33%에 그쳤다. 이러한 점에서 수면무호흡증의 증상이나 

진단 과정에 대해 일반인의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. 반

면, Kim 등2의 연구에서는 83.4%와 82.4%의 응답자가 각각 

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. 

두 연구에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, 일반인

의 약 80% 이상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

구하고 증상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라는 것

이다. 이 커다란 간극에 대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, 일

반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설계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

요되며 연구 진행이 어렵다. 그러므로 학회, 그리고 학술지를 

통한 전문가 의견의 교환과 축적이 필요하며, 이에 이 논문을 

통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하고자 한다.

이미 2021년에 Snoring의 새로운 국문 용어에 대한 제안이 

Journal of Sleep Medicine에 게재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

다.3 우리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한 ‘코골이’라는 용어가 

해부학적으로나 병리학적으로 적절치 않아 ‘숨골이’라는 표현

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였다. 이 ‘코골이’라는 단어는 좀 더 다

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, 한국인으로서 우리

들은 한국어 단어인 ‘코골이’의 어감과 연상되는 이미지를 간

과할 수 없다. 즉, 연속되는 연구개 파열음(/ㅋ/, /ㄱ/)이 투박

한 느낌을 주는 것에 더하여, 수면 중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

어서 주로 단체생활(군대, 워크샵 등)이나 휴게실, 또는 강의

실 등에서 ‘의도치 않은 시끄러운 소리로 남들에게 피해를 끼

치는’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것이다. 이러한 코골이의 어감과 

이미지 때문에 자신이 일종의 죄인이 된 것 같은 미안함과 부

끄러움을 느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게다가 이러한 심리

를 배려하는 주위 사람들은 코골이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으

레 ‘은근히’ 언질을 주는데,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마치 코골

이라는 것이 뭔가 나쁜 것이라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

은 부정하기 어렵다.

물론 최근에는 수면무호흡증이 엄연한 질병이라는 사실이 

알려져서 가족이나 지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검사를 받는 환

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, 앞서 언급하였듯이 ‘코골이’라는 단

어는 그 자체로 어감이 투박하며, 본의아니게 주변에 피해를 

주는 사람이라는 ‘낙인 효과’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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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코골이’의 다른 이름으로서 이미 제안된 바 있는 ‘숨골이’를 

생각해볼 수도 있으나, 여전히 ‘-골이’라는 어미가 남아있어 

‘코골이’가 가지는 부정적인 어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. 이에 

다른 대안으로서, 큰 코골이 소리는 음성학적 분류로 연구개 

전동음(velar trill)이라는 점에서 ‘전동음 수면’을 생각해볼 

수 있다.4 또는, 수면 중 소음이 난다는 점에서 ‘소음수면’이

라고 부를 수도 있다.

이러한 질병명에 대한 논의는, 2008년 ‘간질’의 편견에 대

항하기 위하여 ‘뇌전증’으로 병명을 바꾼 것과 궤를 같이 한

다. 당시 뇌전증으로의 명칭 변경은 학회의 task force 구성, 

새로운 이름의 공모, 연관학회와의 상의, 그리고 대한의사협

회와 국회의 승인 절차 등이 있었으며, 명칭 변경 이후에 편

견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.5 만약 

‘코골이’라는 단어 대신에 “당신은 전동음 수면이 있어요”라

거나 “당신은 소음수면이 있어요”라고 한다면, 잠자면서 시

끄럽게 민폐를 주는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보다는 환자로서

의 병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. ‘코골이’의 질병명

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라며, 나아가 수면무호

흡증의 치료 간극 해소를 위하여 대한수면연구학회의 적극

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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